
口 특집/외래어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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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어 표기법 · 국어 사전 •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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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외래어의 원어가 되는 언어명이 다르고 같은 언어라 하더라도 남북한의 외래 

어 표기법이 부분적으로 달라 형태도 자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외 

래어 표기가 남북한 간에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 

다. 

가. 남북한의 외래어 표기를 비교하고자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외래어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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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래어 표기법’ 대한민국 문교부， 19861). 약칭: ‘남외 

(나)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 문학 연구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1956. 약칭 : 
.북외 56’. 

(다) ，외국말적기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 과학，백과사 

전출판사， 1985. 약칭· ‘북외 85’. 

이 밖에 필요에 따라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조선어 학회 ， 1941)과 ‘고친 외 

래어 표기'(1984 ， 문화어 학습 3호에 수록됩. )도 참고하였다. 

2. 국어 샤전 

(가)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1. 
(나) 조선말대사전 1 .2 , 사회과학출판사， 1992. 

이 밖에 부분적으로 민중서림판 ·국어대사전’(1995)과 .현대조선말사전’ 

(1 981)도 참고하였다. 

1) 문교부가 ‘외래어 표기법’을 1986년 l월 7일에 고시한 이후， 1992년에는 문화부가 東歐
圖 5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을， 1995년에는 문화 체육부가 北歐團 3개 언어 외래어 표기 
법을 추가로 각각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외래어 표기법 관련 자료에서 이들 
동구권이나 북구권 언어를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편의상 1986년만을 명기하 
기로 한다. 이 외에도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 (1933) ，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조선어 학 
회， 1941) , ‘외래어 표기법’(학술 용어 제정 위원회， 1948) , ‘들온말 적는 법’(문교부， 
1952) ,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문교부， 1958) , ‘편수 자료 제 l집’ (1959， 로마자의 한글 
화 표기 방법을 정리， 세칙과 표기의 예를 제시함.l과 ‘면수 자료 제2집'(1959， 지명을 
수록합 ), ‘연수 자료 제3집 '( 1960， ‘면수 자료 제 l집’의 보완판. 영어 외에 독일어， 프랑 
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표기법을 제시함.l， ‘면수 자료 제4집’ (1963， ‘편 
수 자료 제2집’의 보완판. 인명을 추가함. 장음 표기의 제한 사용과 중장음 표기， 어말 
파열음 처리 퉁이 ‘면수 자료 제3집’과 상충되는 조항이 생김 . )， 편수 자료 제3집~제6 
집의 합본(1972， 제3집과 제4집 간의 상충점에 대하여 참조 조치를 취함.)， 그리고 ‘외 
래어 표기법’(1986) 에 따른 ‘외래어 표기 용례집’(국어 연구소， 1집은 지명 · 인명， 1986, 
2집은 일반 용어， 1988) 둥에 관해서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은정， 남북한 어문 규범 
고찰， 백산 출판사， 1996. pp. 166-168.과 ‘새국어생활’ 이번 호에 실린 林東動의 ‘외래 
어 표기법의 원리와 실제’가 이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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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에 교과서 

(가) 남한: 초퉁 학교， 중학교， 고둥 학교 국어(문학 포함) 교과서 일체 (1990 

년대 발간분) 

(나) 북한: 인민 학교， 고둥 중학교 국어(국어 문학 포함) 교과서 일체 (1990 

년대 발간분) 

나. 용례(예시어)， 원어 등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보였다 

1. 용례(예시어) 

(가) 예시어는 대체로 단어로 되어 있으나， 접사나 구 등도 포함하였다. 

(나) 표기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 필요할 경우 외래 

어 표기법에 따르지 않은 단어도 포함하였다. 

(다) 띄어쓰기는 표기법 관련 자료 • 국어 사전 • 국어 교과서에 따르되 , 붙여 

씀을 원칙으로 하였다. 

(라) 예시어에는 ‘외래어 ’가 아닌 ·외국어’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북한 

의 표기법 용례 중에 외국어로 판단되는 말이 보이는바， 이는 표기 용례 

를 보이고자 부득이 취한 것으로 생각한다. 

(마) 용례의 출처는 편의상 북한 표기법 관련 쪽만 밝히기로 한다. 

2. 현어 

(가) 언어명은 & 표시와 함께 밝히되 ， 남한 것은 원어 앞에 ， 북한 것은 원어 

뒤에 나타냈다. 다만， 다른 언어명과 대비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 

어에서 온 것은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발음 표시에 있어 강세는 생략하 

였다-
(나) 언어명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독: 독일어 ， 라: 라틴어， 러 : 러시아어 ， 말 : 말레이시아어， 

에 : 에스파냐어， 이· 이탈리아어 ， 일 : 일본어 중: 중국어， 

체 . 체코어 포: 포르투갈어 , 프 . 프랑스어 , 헤 : 헤브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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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빗금 왼쪽은 남한 표기법 관련 자료나 남한 사전 · 국어 교과서의 어형을， 

오른쪽은 북한 표기법 관련 자료나 북한 사전 · 북한 교과서의 어형을 가리키며， 
원어가 같을 때에는 어느 한쪽에만 제시하였다. 

2. 남한 외래어와 쌍이 되는 북한 외래어의 원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 
우에 표시하였다. 

3. 두음 법칙 적용 여부. 이중 모음 표기 여부 등 국어 표기법이 남북한이 서 
로 다른 데서 나타나는 어형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4. 예시어나 이의 원어 둥은 남북한 외래어 표기법 관련 자료 • 국어 사전 · 
국어 교과서에서 보인 대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원어명이 빠진 것이라든 
가， 오자나 탈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라든가， 원어 앞에 ←이나 표시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든가 하는 것도 표기법 관련 자료 • 국어 사전 • 국어 교과 
서에서 보인 그대로 둠을 원칙으로 하였다. 

5. 남한의 외래어 표기법이나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장음 표기도 
그대로 보였다. 

6 남북한 사전의 외래어 한 쌍이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한 일 대 일로 대응을 

이루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전문성이 높은 단어일 경우， 같은 단어냐， 아니냐 
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더욱 그러하다. 

7. 띄어쓰기는 현행 규정에 따랐다. 떡어쓰기에 원칙 규정과 허용 규정이 있 

을 경우， 될 수 있으면 원칙 쪽을 따르되， 아라비아 숫자와 결합하여 쓰이는 경 
우 등에는 허용 쪽을 따랐다. 

8. 사정 에 따라 -字 들여쓰기를 지키지 않은 곳도 있다. 

9. 예시어에 밑줄을 친 것은 서로 비교하기 쉽도록 한 것으로， 비교 대상이 
첫소리〔初聲〕나 가운빗소리〔中聲〕나 끝소리〔終聲， 받침소리〕 중 어느 하나에 

만 해당하더라도 편의상 한 음절 전체에 밑줄을 그었다. 

라， 여기에서 쓰인 기호는 다음과 같다 

+ 형태 결합을보일 때 

• 원음이 변한원어 앞에 

f 원산지에서 쓰이지 않는 외래어 조어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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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에 

비교되는 대상의 일부가 같을 때 

어떤 문장에서 뒤의 말을 생략할 때 

11 

외래어의 표기가 남북한 간에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표기법 관련 자료나 

국어 사전， 그리고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외래어 표기법의 체재 

남한의 ‘외 래어 표기법'0986， 1992, 1995)은 4장 112항2)으로， 15개 언어 적기 

법이 있고， 북한의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1956)은 7장 103항으로야， ‘외국말적 

기법'(985)은 총칙과 8개 언어 적기법으로 짜여 있다. 

이들 표기 법의 ‘차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외래어 표기법(1986) 

제 1 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 2 장 표기 일랍표 

표 1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표 2 에스파냐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표 3 이탈리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표 4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 

2) 이 項數는 문교부 고시 ‘외래어 표기법'(1986)과 문화부 고시 (東歐團 5개 언어) ‘외래 

어 표기법’(1992)과 문화 체육부 고시 (北歐團 3개 언어) ‘외래어 표기법’ (1995)을 종 
합한것이다 

3) 총 212연으로 된 북한의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에는 외래어 표기법 외에 ‘외국 자모에 

의한 조선어 표기법’과 ‘조선어의 어음 전사법’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부록편으로 ‘조 
선어 외래어 어휘집’(국판 총 100면， pp. 113-212)을 마련， 확정한 표기법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북한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일반 용어와 일부 전문 학술 용어 
를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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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국어의 주음 부호(注륨符號)와 한글 대조표 

표 6 폴란드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표 7 체코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표 8 세르보크로아트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표 9 루마니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표 10 헝가리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표 11 스웨덴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표 12 노르왜이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표 13 덴마크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제 3 장 표기 세칙 

제 1 절 영어의 표기 

제 2 절 독일어의 표기 

제 3 절 프랑스어의 표기 

제 4 절 에A파냐어의 표기 

제 5 절 이탈리아어의 표기 

제 6 절 일본어의 표기 

제 7 절 중국어의 표기 

제 8 절 폴란드어의 표기 

제 9 절 체코어의 표기 

제 10절 세르보크로아트어의 표기 

제 11절 루마니아어의 표기 

제 12절 헝가리어의 표기 

제 13절 스웨덴어의 표기 

제 14절 노르웨이어의 표기 

제 15절 멘마크어의 표기 

제 4 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제 1 절 표기 원칙 

제 2 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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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바다， 섬 , 강， 산 퉁의 표기 세칙 

2. 조선에 외래어 표기법 (1956) 

제 I 장서론 

제 H장 조선어 자모에 의한 로써야어 자모의 대조에 관한 일반적 규칙 

[ 1 ] 조선어 자음자에 의한 로씨야어 ̂ t음자의 대조에 관한 세칙 

[II] 조선어 모음자에 의한 로써야어 모음자의 대조에 관한 세칙 

[ill] 어음 변종 및 어음 결합의 표기에 관한 규정 

조선어 자모에 의한 로씨야어 자모의 대조 일랑표 

제m장 조선어 자모에 의한 만국 음성 기호의 대조에 관한 일반적 규칙 

조선어 자모에 의한 만국 음성 기호의 일반적 대조표 

[ 1 ] 조선어 자음자에 의한 자음을 표시하는 만국 음성 기호의 대조에 

관한세칙 

[II ] 조선어 모음자에 의한 모음을 표시하는 만국 음성 기호의 대조에 

관한세칙 

[ill] 어음 변종의 표기에 관한 규정 

제W장 철자법의 일반적 원칙과 관련되는 규정 

제 V장 정칙 발음법의 일반적 규칙과 관련되는 규정 

제W장 구두점과 관련되는 규정 

제VII장 외래어 사정에 관련되는 규정 

나. 표기의 기본 원칙 

이제 남북한 표기법의 기본 원칙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남외’의 기본 원칙을 보면，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기(제1 

항) ,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기(제2항)， 받침으로 ‘ 1 , L , 2., 

0 , 님， A , 。’만올 쓰기(제3항) ,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하기(제4항) ， 일부 외래어에 대해 관용을 존중하기(제5항)順으로 되어 있다. 

2. ’북외 56’의 서론(제 1장)은 ‘남외’의 기본 원칙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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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래어 표기법 제정의 목적(제 1항) : 조선 외래어의 어음 구성을 확정하 

는 토대 우에서 그의 표기법을 고착시킴. 

(나) 외래어의 定義(제2항) : 조선어 중 외국어적 기원이 명백한 단어. (고유 

명사도 포함함. ) 

(다) 외래어의 표기 수단(제3항) : 한자가 아닌 조선 자모. 

(라) 표기 원칙 

0) 해당 외래어를 받아들인 그 인민의 언어의 어음론적 및 표기법적 특성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어음 구성이 류사한 외래어는 가급적 현대 로씨야어의 

어음론적 및 표기법적 특성에 의거하여 표기함. (제4항) 

(2) 일본에서 유래한 외래어는 일본 가나 문자로 하고， 중국에서 유래한 외 
래어 중 이미 굳어진 것은 한자에 대한 조선어적 발음으로 표기함. (제 5항) 

(3) 라틴어에서 유래한 학술 용어는 라틴어에 대한 로씨야어식 발음으로 
함. (제6항) 

(4) 외래어 표기는 조선어의 음운 조직과 정칙 발음법에 따르되 ， 원어의 어 

음론적 특성에 접근함. (제 9항) 

(5) 원어의 음운을 충실히 반영함을 원칙으로 함. (제 10항) 

(6) 철자법이 형태주의에 립각한 언어(예 : 로씨야어)에서 유래한 외래어는 

원어의 자모(로써야어 자모)와 조선어 자모를 직접 대조시키고， 력사주의에 립 

각한 언어(예: 영어， 불란서어)에서 유래한 외래어는 원어의 음운을 표시한 보 

조적 음성 기호와 조선 자모와의 대조를 매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제 11항) , 

위의 두 경우에 관한 일반적 규칙을 정함 . (제 12항) 

(마) 외래어 사용의 제약(제7항) : 불필요한 외래어는 사용하지 않음. 

(바) 외래어를 표기하는 조선의 자모 체계(제8항) 4) : 현행에 한합 

여기에서 남한과 북한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을 비교할 때 ， ‘외래어 표 

기법 (1986)’이 비교적 어느 세칙에서나 공통되는 표기법상의 기본 원칙을 보인 

데 대하여 .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 '(956)은 배경적이고 외적이며 5) 일부 언어 

특히 러시아어 표기법에 편향된 느낌을 준다. 러시아어 표기법에 대한 이러한 

편중 경향은 .고친 외래어 표기’0984 ， 이하 .북외고.라 함. )에서 다소 줄어들 

4) 이 글 82면을 참조할 것. 

5) 성광수( 1989) ， “북한의 외래어 표기법 " 고영근 퉁， 북한의 말과 글， (을유 문화사， p. 

103)을 참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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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할 수 있다 6) 

다음 1985년에 발행한 ‘외국말적기법 '7)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괄 

호 속의 말은 이 글에서 사용한 약칭입 ) 

총 칙 

1. 중국말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중국어) 

II . 로씨야말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로씨야말) 

m. 독일말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 (독일말) 
N . 영어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영어) 

V . 프랑스말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 (프랑스말) 

VI . 일본말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일본말) 

vn. 에스빠냐말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에스빠냐말) 
vm. 라틴말단어를 우리 글자로 적는 법 (라틴말) 

‘총칙’에서는 김일성 교시를 소개하고8)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가.~외국말적기법〉은 다른 나라 말의 단어 특히 고유명사를 그 나라 말의 

발음대로 적는데 적용한다. 

나.~외국말적기법〉은 외국말단어를 적는데서 조선말의 말소리 특성을 존 

중하며 되도록 지금의 조선말글자체계를 따른다. 

다.~외국말적기법〉은 우리 말에 들어와 쓰이는 외래어의 적기에는 원칙적 

6)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는 그것이 어느 나라 말인가를 알아보고 그 나라 사람들이 발음 
하는대로 표기하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 하고 ‘북외고’ 序頭에서 밝혔다. 그리고 이어 

출발어 (원어 )가 명백한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발음하는대로 적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 (0 ) 아그레망 (x ) 아그레만(로씨야어))， 이탈리아어 계열의 음악 부문 외래어는 
라틴어식 표기 방식을 그대로 쓰기로 하였다.<예 : ( 0 ) 포르테 (x ) 포르떼〉 

7) ‘북외56’을 발간한 지 13년 만인 1969년에 국어사정위원회가 공포한 ‘외국말 적기법’(사 
회과학출판사)을 검토， 보완하여 그로부터 16년 만인 1985년에 간행한 것이다. 

8) 0 다른 나라 고유명사는 일본말이나 중국말로 발음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발음을 그 
대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이름은 그 나라 말로 써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18권. 23페지) 

O 공산주의자들인 우리는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살리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나가 

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20권.338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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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위의 내용도 외래어 표기법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요약한 것으로 ‘북외 56’과 
크게 달라진 것은 보이지 않는다. 

3. 이어 . 남북한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개 l 남 외 :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 1항) 
l 북외56: 외래어의 표기는 현행 조선어 자모 체계에 의거하며 ， 새로운 자 

모， 새로운 보조적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 8항) 

이 규정은 ‘조선어 철자법 통일안' (1933)에서 보인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중 “새 글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한다 .. 는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 하겠다. 

‘남외 ’에서 말하는 24자모는 ‘한글 맞춤법’~ 제 2항에서 보인 다음의 자모를 말 
한다. 

기 L t二 E 口님 /κ 。^ :J;..격 E II 승 

} ): ì ~ _L .1L Tπ 

이에 대하여 .북한‘은 위의 24자모 이외에 두 개 이상의 자모가 어울려서 된 

다음의 것도 제시하였다. 

11 a: llll 샤 M H ~ -11 ~1 과 내 셔 껴 껴1 -rj -1 

(나) • 남 외: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2항) 

l 북외56: 했제 11항이 부분적으로관련된다. (이 글 80면， (6)을참조할것. ) 

(다d 남 외 받침에는 ‘ I L 2. 口， 님^ 0 만을 쓴다 (제 3항) 
l 북외56: ※대응되는 규정이 없으나， 표기법이나 국어 사전 • 국어 교과서 

에서 보인 외래어 용례 중에는 이와 어긋나는 용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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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lf 남 외 :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 

l 북외56 : ※파열음 표기에 예삿소리나 거센소리와 대응시킨 것도 있고， 

된소리와 대응시킨 것도 있다. 국어 사전 · 국어 교과서의 용 

례에서는 된소리로 표기된 예를 적잖게 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의 외래어 표기법에서 된소리로 적도록 한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 

다. 

(1) ~n ， T, K~는 ~llll ， 江 1기〉로 적는다. (‘북외 56’， 조선어 자음자에 의한 

로씨야어 자음자의 대조에 관한 세칙 제 14항) 

< n - 배 >
< T - 江 >

< K - 끼 >

a 

”M 

뼈
 뼈 鋼

그
 

까
 
로
 

넬
 
치
 
딸
 

빠
一
 또-
、
깜
 

鋼뼈
 때
 

벤치까 

뜯로이까 

꼭빼이깐 

(2) 자음 ~k~ ， ~p~ ， ~T~는 각각 ~ ll ， 끄~ ， ~ llll ， 쁘~， ~o: ， 뜨》로 

적는다. (‘북외 85’， 프랑스말 2-11) 

[paskalJ 빨스캄 

[er:>ikJ 에로이프 

[pastærJ 뺨스된르 

[ærtwa: rJ 외 르완르 

(3) 일본 《가나〉의 기본글자와 그 결합체는 다음 표와 같이 우리 글자에 
대응시켜 적는다.C북외 85’， 일본말)9) 

方까 츄끼 7 꾸 7' 께 그 꼬 

7' 따 f 떼 } 또 

서빠 E 삐 7 ’ 뿌 << 빼 ;j;' 뽀 

::\-~ 까 ::\-그 규 ::\-3 R 

t.o~ 빠 E그 쁨 t"크 뾰 

9) 편의상 히라가나의 예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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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는 모음앞에서 <{ 11 )>로 ， <{P)>는 <{ 1I11 , 쁘〉로10) <{T)>는 <

江 . 뜨〉로 적는다. ( ‘북외 85’. 에스빠냐말 4-14 , 4-21 , 4-25) 

< k - 끼 >

< p - 1111 ) 

< T - a:: ) 

La Kornija 라 꼬르니하 

Papuri 빵뿐리 

Batista 빠보스딴 

Tunki 푼낀 

Copiapo 꼬뾰아뿔 

Tolten 똘땐 

(5) 원어의 개별적 어음이 조선어 외래어에서 독특한 수식화를 입어 이미 굳 

어진 것은 그대로 표기한다. (‘북외 56’， 제 101항) 

<{ b, d , g )> 등의 음이 <{ 1I11 , a:: 11 )>로 굳어진 것 11) 

bar 빠 bus 뻔스 block 뿔럭 bag 빽 ball 뿔 
dollar 말라 dance 딸스12) 

goal 꼴 game 캠 gum 껍 

(6) 이 외에도 외래어 표기법 • 국어 사전 • 국어 교과서에서 보인 예를 남북 
한을 대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11 > 
< 닙 - llll ) 

< 격 - 끼 >

갱(gang)/캘(←- ). 

맨지 (badge)/빨찌(←-) ， 복이 (boy)/뿔이(←-)， 복트 

(boat)/뿔트(←- ) . 

가부킨(&일歌舞俊， 져‘4μ·혼 ) /가부낀， 그로테스르(&프 

grotesque)/그로떼스관， 데칸당스(&프décadence) /데감 

당스. 리어칸(trear car)/리야깐， 01칸로니(&이macaroni) 

/마깐로니 • 폴칸(polka)/뿔감(-&처11)， 프레스코(&이fresco) 
/프레스꼭. 

10) <p>>라도 ‘Curepto 꾸랩또’와 같이 모음과 청없는 소리 사이에서는 받침 《닙*로 적 
는다. 

l1)<b, d. g>음이 《뻐， α， 끼〉로 굳어진 것 외에， ‘circle(써클) . sofa(쏘파)’ 둥과 같이 
<c:>음이 〈λ"'>로 굳어진 예도 제시하였다. 

12) 북: ‘단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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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탄주(&프montage)/몽딴쥬， 스펙담클영화(spectacle映 

畵)/스펙딴클영화， 아리에담(&01arietta)/아리에딴， 엘리 

투(&프élite)/엘리도， 오페레탄(& 01 operetta) /오페레봐. 

한편 남한에서도 ‘껑， 빨치산， 히로뽕， 뼈라’처럼 관용으로 된소리를 인정한 예 

도있다. 

남 외: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제 5항) 

북각56: 0 어음 구성과 그의 표기법이 이미 굳어져 안정성을 가진 외래 

(마) 1 어는 그대로 표기한다. (제 100항) 13) 

0 원어의 개별적 어음이 조선어 외래어에서 독특한 수식화를 입 

어 이미 굳어진 것은 그대로 표기한다. (제 101항)14) 

북외고:0 널리 쓰이어 굳어진 외래어는 그 나라 발음에 관계없이 굳어 

진대로 적는다.<예: (0) 뻐스 (x) 바스〉 

0 원어의 발음대로 적으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뭇을 리해하기 

어려운것은 대중이 발음하기 쉬운 형태를 취한다. <예 : (0) 

글라디올라스 (x) 글래디오울러스〉 

0 원어가 동일한 외래어가 두가지로 발음되면서 그 뭇이 각각 

다르게 쓰이는것은 현용대로 둔다.<예 : (0) 고무 (0 ) 껍〉 
O 준 형태가 널리 쓰이는것은 준대로 적는다. <예: (0) 파마(← 

파아마넨트 웨이브) ) 

13)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고무， 빵， 구루마， 오바， 타이야， 타올， 네지， 와이샤즈， 뽑프. 세멘， 공그리， 메리야스， 

댐뿌라， 카스테라， 만또， 하이야， 로르지， 리레， 한도르， 미싱， 즈용， 샤쓰， 니스， 휴즈， 
사지천， 구두， 마후라， 끄루쇼크， 따바리씌. 

14) [ i] <b, d, g, c> 등의 음이 《배， 江， 꺼， λ1->로 굳어진 것(前面 (5)를 참조할 것.) 

[ü] <a>음이 <~>로 굳어진 것 : curve[ka:v] 카브， skirt[ska:t] 스카트. 

[ili] <A>음。1 <~ >로 굳어진 것 : brush[br시] 브라쉬， nut[ llAt] 나트. 
[iv] <æ>음이 <~>로 굳어진 것: sack[sækJ 사크， valve[ v외v] 발브. 

[v] <ei>음이 <~l >로 굳어진 것 : game[geim] 갱， m않sage[mesid.3] 메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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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제5항과 9항1 5)이 부분적으로 관련이 된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외래어 표기법에서 慣用을 인정하는 것은 남북한이 

같다- 외래어를 차용하는 경로가 다양하여 16 ) 표기법에 적용하기 어려운 예가 

적잖게 있는 현실에 비추어 慣用을 인정하는 일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관용을 지나치게 인정할 경우에 일어날 혼란을 막고자 하는 규정도 .북외고’에 

나타난다 17) 

다. 표기 일람표 

.남외.의 경우 표기 일랍표 열셋을 제시하였다 18 ) 이에 대하여 ‘북외 56'은 .조 

선어 자모에 의한 로씨야어 자모의 대조 일람표’와 ‘조선어 자모에 의한 만국 음 

성 기호(국제 음성 기호)의 일반적 대조표’ 둘만 제시하였다가 ‘북외 85’에 와서 

는 중국어의 注륨符號 • 영어의 자모 • 프랑스어의 자모 •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를 각각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북외 56’북외85’는 ‘남외’가 제시한 에스파냐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를 비롯하여 이탈리아어 · 폴란드어 • 체코어 · 세르보크로아트어 • 루마니아어 · 

헝가리어 • 스웨덴어 • 노르웨이어 • 덴마크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는 보이지 않게 

15) 이 항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제5항 : (前略) 중국어로부터 유래하는 외래어 중 이미 굳어진 것은 한자를 매개해서， 

즉 한자에 대한 조선어적 발음으로써 표기한다.(後略) 

제9항 : (前略) 외래어 표기에 있어서 조선어의 음운 조직과 그의 정칙 발음법의 일반 

적 원칙과 모순될 수 없다. (後略) 
16) 외래어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예 : 카메라， 모델) 하고， 귀로 들어서 들어오는 

것(예 : 햄프 pimp)도 었으며， 원어에서 직접 들여오는 것도 있고， 제삼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차용하는 것(예: fan 후앙)도 있다. 또 시기로 볼 때 오래 전부터 쓰인 것 
(예 : 당배， 남포)도 있고 요즘 들어온 것도 있다.(편수 자료 1-2 외래어 표기 용례: 
지명 · 인명， 문교부， 1986. pp. 39-40.) 

17) 일정하게 굳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 말의 발음 색채가 진한 것들과， 한두 개의 

받침만 고치면 원어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원어대로 적는다.<예 : (0) 발레 (x) 바레〉 

18) 1986년 고시본에는 표 다섯(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에스파냐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이탈리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일본어의 가나와 한글 대조표， 중국어의 注
홉符짧와 한글 대조표)을 제시하였으나. 1992년.1995년에 각각 추가로 고시함에 따라 
표는 열셋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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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셈이다. 이는 외국과의 문화 교류면에서 남한이 비교적 열린 사회임에 대하 
여 북한은 그렇지 못함을 말한다고 하겠다. 

다음에 표 l(국제 음성 기호)과 한글 대조표에서 서로 다른 예를 보기로 한다. 

1. [ðJ 
‘남외 ’나 ‘북외85'(영어 2-17)에서 모음 앞에서는 ‘c’으로， 자음 앞 또는 어말에 

서는 ‘드.로 적는다고 하였으나， ‘북외 56’에서 ’z ’으로 대응시켜 'rythm[riðm] 리 
률(제 57 ， 68항) ’을 예시하기도 하였다. 

2. [sJ 
‘남외 ’나 ·북외 56’(영어 2-19)에서 모음 앞에서는 ‘〈’으로， 자음 앞 또는 어말 

에서는 ‘스’로 적는다고 하였으나. ‘북외 85’에서 모음 앞에서는 《λ~~으로 대응 

시켜 ‘[misisipiJ 미씌죄피， [sa:klJ 씌클， [saiansl 짤이언스’를 예시하였다 

3. μ] 
[A]에 대하여는 북한 표기법에서 다소 짧LJJj&相을 보인다 . 

. 북외 56’에서는 ‘ ~ ，를 대웅시켜 남한과 차이가 없었으나 

double[dAbl] 떤블(제54항) rugby[rAgbi] 럼비(제 55항) 

lunch[lAntf] 럽치 (제 59항) bus[bAS] 뻔스(제 101항) 

때로는 같은 ’북외 56’에서도 ‘ }’로 보인 예가 있다. 

brush[brAf] 브란쉬 (제 54 ， 60 , 71 , 101항) 

nut[nAt] 난트(제 101항) cover[kAva] 칸바(제 53 ， 56 , 101항) 

이것을 ‘북외 85’에서는 '} ’로 대웅시키게 되었다. 

cut[kAt] 칸트 son . sun[sAn] 싼 

이와 같이 남한은 , ~ ,’ 북한은 ‘ } ’로 대응시킨 데서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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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치 (touch)/담치 럼 (rum)/람 

스경크(skunk)/스강크 필프(pulp)!팔프 

4. [Ea] 
[e]에 대해서는 ‘남외 ’ 북외56’가 함께 , ~l ’로 대응시키면서도19) [Ea]에 대하 

여는 남한은 ‘에어 .로， 북한은 .애어’로 대응시켰다. 

Sindair[ sioklea] 

bear . bare[bEa] 

fare[fea] 

싱클렌띄j썽클돼보(영어 2-1) 

베어/배어(영어 2-1) 

페어/패어 (영어 2-1) 

chair[ tfea] 체어/채어(영어2-7) 

5. mm, nn 
철자가 ‘mm’이나 ‘nn’이고 이것을 ‘디’과 'L ’으로 각각 읽을 적에 .남외’가 ‘口’

과 L’으로 적는 데 대하여북외85’(영어 2-11 ， 12) 에서는. ‘디디’과 'L L’으로 

적되 . 첫번째 ‘口’이나 ‘L’은 앞 음절 받침으로 적도록 하고 었다. 

< 口 - 口 o > 

< L - LL > 

community[kmψl:niti] 커료니티/콜료니티20) 

dilemma[dilema] 딜레.!11딜렐만 
mammoth[mæma8] 매먼드/맙목스 

Jenner[d3ena] 제넌/켈넌， dinner[dina] 디넌/되넌 
running[rAnio)러보/럽보， tannin[ tænin] 타닐/담닌 

라. 표기 셰칙과 용례 

.남외’의 표기 세칙에는 열다섯 언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 

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 폴란드어， 체코어 ， 세르보크로아트어， 루마니아어 ， 

헝가리어. 스혜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면수 자료 

19) 다만， 프랑스어의 경우 ‘북외85’에서는 대체로 [e]를 개 ’와 대웅시키고 있다. 

2이 이 외에도 ‘북외85’에서는 ‘comma[k:>ma] 콤머 ’를 예시하였다. 그러나 남한에서도 관 
용으로 ‘콩마’를 인청한 까닭에 ‘ 00 ’으로 적는 데에는 남북한 간에 차이가 없게 되었 
으므로 예시어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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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2(문교부， 1986)에도 라틴어 ， 그리스어， 러시아어 등에 관한 표기 세칙이 

추가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북외85’에는 여닮 언어(중국어， 러시아어 ，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 에스파냐어 ， 라틴어)에 관한 표기 세칙이 있어 언어 

수로 ‘남외’에 비하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서는 남한 외래어의 대종을 이루고 있고. 북한 외래어에서도 적잖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의 표기 세칙을 중심으로 비교한 다음， 독일어 · 프랑스 

어 · 중국어의 표기 세칙 중 특기할 만한 차이를 보이고자 한다. 

1. 영어의 표기 

표 12 1 )에 따라 적되 ，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적는다. 

(가) 

남 외 : 0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l. [tl. [k])은 받침으 

로 적는다. (제 1항-1) 

O 짧은 모음과 유음·비음([ll. [rl. [ml. [n])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pl. [tl. [k])은 받침으로 적는 

다. (제 1항-2) 

0 위 경우 이외의 어말과 자음 앞의 [pl. [tl. [kl 는 ‘으’를 붙 

여 적는다. (제 1항-3) 

북외56 : ※ 제 54 ， 55항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들 원칙 중 특히 제 1항-1에 적용되지 않은 예가 북한의 국어 사전이 

나 국어 교과서에 풍부하게 나타난다. 원어의 파열음이 파열되지 않고 그대로 막 

히는가， 아니면 파열되는가에 따라 외래어의 형태도 자연히 달리 나타나게 되는 

데 다음 예에서 보듯이 남한은 주로 내파 쪽을， 북한은 외파 쪽을 취하고 있다. 

가닝(garnet)/가과특 

로불(robot)/로복투 

소갱(socket)/소켄투 

스크랩(scrap)/스크돼표 

스탈(stick) /스담르 

21)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를 이른다. 

알파행(alphabet) /알파멘트 

클랍(clip) /클린표 

포갱(pocket)/포켄투 

피크남(picnic)/피크닌르 

홉(hop)/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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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외: 어말의 [f]는 .시.로 적고， 모음 앞의 [f]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 

라 ‘새， 셰， 셔， 시 ’로 적는다. (제 3항-2) 

(나) j 북외56 : 상악음 <{f~가 어말에 오는 경우에는 《쉬》로 대조하여 표기 
한다. (제 60항) 

북외85 : [f]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쇄. 쉐 ， 샤. 쉬》로 적는다. (2-21) 

<:f~과 관련한 남북 표기법의 차이를 용례와 함께 보이면 다음과 같다. 

[fJ 시/쉬 flash[flæf] 플래즈U플라쉰 
[fæ] 새/쇄 shadow[fædou] 쇄도/쇄도우 
[fe] 셰/쉐 shepherd[f epad] 젠퍼드/콰파드(북외 56) . 꾀퍼드 

(북외 85) 

[fA] 셔/샤 shutter[fAta] 션터/갚타 
[fi] 시/쉬 shilling[filio] 쉴령/쉴링 

| 남 외 : 어 말 또는 자음 앞의 [tsJ. [dz] 는 .츠’， ‘즈’로 적고. [tf] . [d3] 

(다) 1 는 ‘치 ’， ‘지’로 적는다. (제4항-1) 

l 북외56: ※ 제 59항과 관련되나 ‘왈쪽(waltz. 남: 왈측) . 뻔쪽(pants. 

남. 팬측)"와 같은 예외도 있다. 

(라d 남 외 모음 앞의 [tf]. [영]는 ‘ i ’, ‘Z’으로 적는다 (제4항-2) 
l 북외56: ※제57항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으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북외 85’와 국어 사전 ·국어 교과서에서는 다음 예처럼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ψ:] 차/차 Charles(tfa:lz) 찰스/찰즈(2-7) 
[tfA] 처/차 chuck(tf.바‘〕 척/갚크(2-7) 

[tfa] 처/쳐 question (kwestf an) 퀘스최J퀘스최(2-7) 
[tf:>] 초/효 chalk(tf:>:k) 촉크/촉크(2-7) 

[tfu] 추/츄 amateur (æmatf uar) 아마춘어/아마춤어 

[~]자/자 autogyro[a:t~irou] 오토좌이로/오토갚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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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A]저/자 

[~]저/져 

[d3:>]조/죠 

[d'3u]주/쥬 

jungle (d:3Augl) 

journalist[~:malist] 

J ohn (d3:>n) 
J upiter (d'3upi ta) 

정글/갚글 

좌널리스트/검널리스트 

존/흔( 2-8) 

준피터/죠피터 (2-8) 

(마d 남: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제 7항) 
l 북: ※제 77항22)과 같다. 

남한 사전이나 교과서에서 장모음의 장음을 따로 표기한 예가 있다. 이는 남 

한의 표준 발음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에서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 

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다. 국어 사전의 외래어 표제어에서 장음으로 

보인 예의 대부분은 화학 용어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셀룰란악제 (cellulase) /셀룰란제 

카르복실란안제 (carboxylase)/카르복실란제 

I 남 외: 중모음23)은 각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되. [ou] 는 ‘오’로， 

(바) 1 [aua] 는 .아워 ’로 적는다. (제 8항) 

l 북외56 : ※ [aua] 에 대한 규정은 찾을 수 없고24) [ou] 에 대한 규정도 

다음과 같은 변천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북외 56’ 제 7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ou;}를 하나의 모음 자모 ~-，-;}로 대 

웅시키고， 이 때 발음을 길게 했으나 

broker[brouka] 브록카(제54항) 

coat[kout] 콕트(제 73항) 
stove[stouv] 스톡브(제 57항) 

hotel[houtel] 혹텔(제 74항) 

show-window[f ouwindou] 숲윈도(제74항) over[ouva] 옥바(제74항) 

show-window[f ouwindou] 숲움윈도 (제 58. 61항)25)처럽 같은 표기법 

22) ‘북외56’에는 제77항이 두 번 나타나는바， 여기에서는 앞의 것이 해당된다. 

23) 이 重母률은 二重母훌으로， 中母훌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24) [aual 가 없는 대신. [ual 가 나타나 (:-r어)로 됨을 보이고 있다. ( ‘북외85’， 영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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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도 원칙과 용례가 엇갈리는 예도 있었다. 

‘북외 85’에서는 국제 발음 기호와의 대응에서 [ou] 가 ~...L우〉임을 명시하 
였다. 

Ivanhoe[aivanhouJ 아이 반후울(2-23) 

boathouse[bouthausJ 복f트하우스(2-2) 

joke [d30ukJ 효울크(2-8) 

남:0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 26)는 그것을 구성 

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제 10항-1) 

(다) j 0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은 려어 쓴 대로 한글 표기를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 (제 10항-2) 

북: ※제84-86항과 부분적 ·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외래어를 표기할 적에 구성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표기하여 보여 주는 예를 
남한 자료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메효울(methanol)!메단효 부담울(butanol)!부담놀 

에화올(ethanol)!에담효 파와왜플(pineapple) !파의냄플 

한편 북한 사전에서 구성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표기하여 보여 주는 예도 다 
음과 같이 나타난다. 

구와넌l티 딘 (guanethidine) !구앞왜티 딘 ( Guanethidinum&라) 

에시옥난미 드(ethionamide)!에티올안미드(←ethionamidum&라) 

2. 독얼어의 표기 

독일어 표기에서 남북한이 차이를 보이는 것 중 몇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 

25) 이것을 제74항에서 ‘숲윈도’라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26) 이 ‘복합어 ’는 학교 문볍 용어에 따르면 ‘합성어’가 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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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정분 뒤의 괄호 속 빗금의 앞은 ‘남외.를， 뒤는 ‘북외 85’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 

(가) 어말의 [rl 와 '-er[òrl ’는 ‘어/르， 에르.로 적는다. (제 1항-2/ 

Herr[herl 헤언j헨료(3-18) 

Tanhäuser 탄호이즈ν탄호이젠록(3-1 붙임 ) 

(나) 철자 ‘berg' ’ burg'는 ‘베르크， 부르크/베르그， 부르그.로 적는다. (제3항/ 

Heisenberg 하이젠베르르/하이젠베르프(3-19) 

Hamburg 함부르르/함부르프(3-1) 

(다) 7.}음 앞의 ‘sch'는 ‘슈/쉬’로 적는다. (제4항-1/3-19) 

Schneider 숲나이더/쉰나이데르(3-19) 

Schmidt 숲미트/쉰미트(3-19) 

(라) ‘a , i' 퉁 모음 앞의 글자 ‘w’는 ‘바，비/와，위’로 적는다. ( /3-23) 

Wagner 반그너/완그네르(3-23) 

Ludwig 루드봐히/루드윈히 (3-7) 

(마) ’z’ Czz’포함)는 ‘:7ç 츠/J7-， 쪼’로 적는다. ( / 3-26) 

Helmholz 헬름흘측/헬름훌쪽(3-12 ， 26) 
Salzburg 잘측부르크/잘쪽부르그(3-26) 

이 밖에도 화학 용어 둥을 장음으로 표기하는 예가 남한의 사전과 교과서에 

다수 보인다. 

디아스담안제 (&독Diastase)/다아스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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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판안제 (&독Lipase)/리판제 

3. 프랑스어의 표기 

프랑스어 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e]. [r] , [w]’를 들 수 있다. 

(가) [e]는 대체로 게/~ ’로 적는다. 

Verdun[ verdæ] 멘르펑/밴르펑 (2-6) 
Versailles[ versaij] 멘르사유/뽀르싸이 (유) (2-9) 
Genève [3<lnev] 주펴브/쥬냄브(2-13) 

(나) 어말과 자읍 앞의 [Jl]는 ‘뉴/L뉴’27) 로 적는다. (제 3항-1/2-12) 

Montaigne[m5teJl] 몽테늄/몽웬늄 

Champagne[fòpaJl] 양파늄/양뾰늄 

(다) 반모음 [w]는 ‘우아/와. 놔.로 적는다. (제 5항/2-14) 

Duvois[dybwaJ 뒤보으1:1뒤봐 

Antoine[ãtwa:nJ 앙토요ν앙활 

그 외에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 

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 필요한 경 

우 한자를 뺨記하는 문제라든가，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 

은 우리 한챔대로 하고， 현재 지명파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남한 외래어 표기법에서 特記할 만한 
일이라하겠다. 

27) 그 밖에 모음 앞에서는 각각 ‘L냐， L뇨 L뉴， L뷔 L내， L냉 L냥’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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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의 표기 차이 

그 밖에 국어 사전과 국어 교과서 외래어의 표기변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모 

음별， 자음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예시어에는 원어나， 원어의 언어명이 상이한 

것도 포함하였다. 

1. 모음 차이가 있는 빼 

모음 차이는 단모음 대 단모음， 단모음 대 이중 모음， 이중 모음 대 이중 모 

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모음 차이는 모음 길이에서도 나타난다. 

(가) 단모음 : 단모음 

( } - ~ ) 

( } - ~ ) 

( }-__L. ) 

( ~ - } ) 

( ~ - } ) 

( ~ - ~l ) 

( ~-__L.) 

왈토(&이 alto)/밸트(←-) ， 

칸누(canoe)/컨누(←-) ， 

스탄킹 (stocking)/스톡킹 28) 

그램프(graph)/그란프， 그랩(gram)/그랍(gramme) ， 

뾰프(lamp)/랍프， 뾰풀(ampoule)/말풀， 뾰글(angle)/ 

앞글(←-)， 칭뾰지 (chimpanzee) /침팔지 . 캘거루(kanga 

roo)/강가루， 뾰고(tango)/담고， 많크(tank)/담크29) 

레이던(radar)/레이또 레이좌(laser)/레이좌， 스리쿼담 

(three-quarter) /스리쿼담， 스코언(score)/스코안， 스피 

건(speaker)/스피칸(←-) ， 

리니엎트Oiniment)/리니멜트， 터궐(tunnel)/턴낼， 패낱 

(panel)/파굉30) 프로미넙스(prominence) /프로미넨스. 

갤럽(gallon)/갈롤， 배드민턴(badminton)/바드민톨， 시 

럽(syrup)/시효(←-)， 심벌(symbol)/심불， 아이란니 

(irony)/아이록니 , 아코디엎(accordion) /아코디효， 컬퍼 

스(compass) /.콜파스(-&이 ) , 최퓨터 (computer)옆퓨터 . 

28) 북: ‘스타킹’도 있음. 

29) ‘뺨藏庫’의 뭇임. ‘~車’라는 뜻으로는 ‘땅크’임. 
30) 북: ‘빠넬 (naHeJlb&러) ’도 있음. 



포랍(forum)/포물(-&라) , 

이젤(easel) /이 릎 

프를프터 (prompter) /프럴프터 . 

숫자폰(sousaphone) /슨자폰(←-) ， 요궁르트(yogurt)/ 

요극르트， 지궁라트(Ziggurat) /지르라트(←ziggurat) 

권논(quinone)/킨논， 권놀린 (quinoline)/킨놀린 . 권니 

딘 (quinidine)/칸니 딘 , 팽권(penguin) /맹김. 

샌들(sandal) /싼달. 틴들현상(Tyndall現象)/틴달현상. 

커릎(curtain)/카렐(←-)， 

드라이버 (driver)/도라이바(←-) ， 든럽통(drum補)/도람 

통(←- ) , 비로드(&포veludo)/비로독(←-)， 애디숲병 

(Addison病)/아디솥병 . 

지극(jig) /지모(←- ), 오버블라우스(overblouse) /오바보 

라우스， 표리즈(frieze)/포리즈(←-) ， 

카타스트로표(&프catastrophe) /카타스트로판(-&영 ) , 
필률(film)/필랍. 

단자인 (design)/덴자인， 단저트(dessert) /렌자트， 파터 

(meter)/봐터 , 비단오(video)/비렌오. 스l멘트(cement)/ 

젠멘트， 이봐지 (image)/이멘지 , 코민디 (comedy) /코봐디 . 

벤최(bench)/벤뢰， 판겨 (figure)/휠거 (•-), 뀔터 (filter) 

/휠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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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 

( -11-- ) 
( -，--~ ) 

( '1 - - ) 

< 귀 - 1 ) 

( - - } ) 

( - - 꺼 >

( ---,- ) 

( - - '1 ) 

( - - 1 ) 

( 1 - 꺼 >

( 1 - 뉘 >

(나) 단모음 : 이중 모음 

、
、/
/

‘
、
/
/

、
、
/
/

、
!
，
，

‘‘
Lr 

、
1
1
1

、
‘L
I

---‘
Lf 

1
L
1 

1

」
|

/
‘
、

/
、
、

/
‘
、

( P. - F ) 

( ~ -..l.l. ) 

칸바레 (&프carabet)/갚바레 (•-) , 

리 케갚(rickettsia) /리 케최안. 

다이월(dial)/다이말， 컴프레선(compressor) /콤프레첼 
(•-), 

쇄틴 (satin)/갚틴(←-) ， 객즈Uazz)/갚즈，ZlI.러멜 (cara 

mel)/갚라멜(←-) ， 캠비지 (cabbage)/갚베쪼(←-)， 캠 

비 아(caviar)/갚비 아르(caviare) , 

텔레 비좌(television) /텔레 비좋 



< ~-TT~> 

<, -μ 〉

< 괴 - 궤 >

<, -TT > 

< 귀 TT > 

< 1 -꺼 1 > 
< 1 - π >

외래어 표기， 남북한이 어떻게 다른가 97 

제스전(gesture)/제스죠언， 캐 리 커전(caricature)/카리 카 

효언(←-) , 

부르준아(&프bourgeois) /부르효아. 

펀(&독Föhn)/헨. 

토랄루민(duralumin)/효랄루민 , 스크로(screw)/스크료， 

플로트(flute)/플료트 

데뷔 (&프début)/데뷰， 퀴륨(curium)f.효려움(Curium& 

프) , 

패스l지 (passage)/파쐐와지 . 

루좌(luge)/류효， 아인좌타이 늄(einsteinium)/아인숲타 

이니움. 

(다) 이중 모음 : 단모음 

< ~ 1 - 1 > 

< ~11-~ > 

< ~1 1 -뀌〉 

< ~1 -꺼 〉 

〈궈- ..L. > 
< π - ~ > 
<TT- , > 

<-궤-꺼〉 

< 1- - 1 > 

멀란와트(mullite)/물란트1 ) 암모난안트(ammonite)/암 

모난트， 단와탄(Titan)/탄탄， 화와에나(hyena)!.화에나. 

파악팝(napalm)/난팝， 콘트라멘와스(contrabass)/콘트 

라봐스(contra-bass) , 

렌으l스(lace)/렌스， 멘으l컨 (bacon)/멘콘， 스켄와트(skate) 

/스켄트， 스댐으1지 (stage)/스템지 , 켄으1스(case)/켄스. 

렌으l블(table)/돼블， 봐와프(tape)/댄프， 펜으l지 (page)/ 

펜지. 

젠퍼드(shepherd)/젠퍼드2)(←-)， 

타월(towel)/타올(←-)， 

스릎디오(studio)/스담디오. 

리보늄클레아제 (ribonuclease) /리 보눈쿨레 아제 , 일료미 

네이션 (illumination)/일룬미네이손， 료틴 (cutin)/로틴. 

슨웰터 (sweater)/젠타(←-)， 

케의르(cake)/케칸 

1) 북· ‘물라이트’도 있음. 

2) 이 글 90변에서는 ‘쉐파드 • 쉐퍼드’로 제시하였으나 국어 사전에서는 어형을 달리하여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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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중 모음 : 이중 모음 

<~ll-}l ) 

< ~ - F ) 
< ~ - μ >

<~ -l} ) 

〈 과- -r} ) 

< 궈 - 놔 >

프렌으1즈(fraise)/후란와스(←-). 

션벗 (sherbet)!:갚베트. 와션(washer)/와산(Washer). 

디플레 이성(deflation)/데플레 이숍， 센세 이성(sensation) 

/센세이표 컨디섬(condition)/컨디숍. 

이니션티브(initiative) /이니신안티브. 

스콸렌 (squalene) /스로말렌. 

샤월(shower)/샤앞 

2. 자음차이가 었는 예 

자음 차이는 첫소리〔初聲〕가 다른 것， 끝소리〔終聲. 받침소리〕가 다른 것 . 

파열음의 처리가 다른 것. 음이 첨가되거나 탈락된 것 둥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3) 

(가) 첫소리〔初聲〕가 다른 예 

(,) 예삿소리 : 예삿소리 

< c - λ >

< c - χ >

< 人 - χ >

< ̂  - , ) 
< ̂  - λ >

매머드(mammoth)/맘모슨(←-&프) 34) 

단스토마(distoma)!:좌스토마(←-&라) , 라단오(radio) 

/라진오(←-). 

갈락토오슨(galactose) /갈락토즉， 리손좀(lysosome)/리 

족솜， 카젠인 (casein)/카젠인， 케토오속(ketose)/케토즉， 

플라슨마(plasma)/플라즉마. 

좌베 렐린 (gibberellin) /zl베 렐린 . 

바젠도병 (&독Basedow病)/바젠도병 (basedow-) , 프레 

33) 예 중에는 표기법에 따르지 않고 관용으로 인정된 것들도 있다.(매머드(mæmaBJ ， 술 
파단이어졸[sAlfaB밍없버]， 마라톨[mæraBan]， 나프단[næfBa] 퉁.) 

34) ‘북외 56’에서는 ‘영어’로， 조설말사전(1992)에서는 ‘프랑스어’로 보이고 있는바， 프랑스 
어 사전에는 이 말이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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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즉(fraise) /후라이슨(←-)， 

(L) 거센소리 : 거센소리 

( E - 大 > 센퇴二(centH/센찬- 센단멘털 리 즘(sentimentalism) / 
센최벤탈리즘. 

(c) 예삿소리 : 거센소리 

< "l - 격 >

< C - E > 

( ^ - ~ ) 
< λ - E > 

슬래프(slag)/슬라르(←-)， 지궁라트(Ziggurat) /지르라 

트(←ziggurat) , 

술파단이어 졸(sulfathiazole) /술파담아졸(←-)， 알고리 

들(algorithm)/알고리릎. 

살리쉴산(salicyl嚴)/살리촬산. 

에좌오나미드(ethionamide)/에담온아미 드(←ethion­

amidum&라) , 

(2) 거센소리 : 예삿소리 

( ~ - ^ > 
< 격 - --, ) 

(E- r::) 

< E - ^ > 

< 고 - 닝 >

〈죠 -송 〉 

테 라촉(&이terrazzo)/테 라족(-&영 ) , 

컬(cup)/콕뿌35) 콕도반(cordovan) /콕도반. 

가라댄(&일홈手，iJ‘ ιτ)/가라덴(karate) , 메랄(metal)/ 

메달. 댈(tap)/단쁘(←-)， 톡마톡(tomato)/도마독(← 

-), 프로이특주의 (Freud主義)/프로이 듣주의 (-&독-)， 

마라동(marathon)/마라솥(←-)， 나프단(naphtha) /나 

프산(Naphtha) ， 

익스뾰더 (expander)/엑스밥드(←expande) ， 트럽평 

(trumpet)/트럼멘트(←trumpette) , 봐달(pedal)/멘달 

(Pedal), 

커표스(cuffs)/카훈스(←-)， 파(&이 fa)/화， 판이버 (fiber) 

35) ‘경기나 경연 같은 데서 우숭한 단체나 개인에게 상으로 주는 큰 잔 비슷하게 생긴 공 
예품’이라는 뭇으로는 ‘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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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이버， 폼(platform)/홈， 펀(&독Föhn)/헨(바람) , 품 

가(&이fuga)/초가(←- )， 표라이팬(frypan)/포라이판(← 

frying pan) , 보날레(&이finale)/휠날레36 ) 판네 (&olfin 

e)/휠네 , 뀔터 (filter)/휠터 . 

(디) 예삿소리 : 된소리 

< ̂  -λ" > 

< ̂  - ~> 

마산지 (massage)/마싹지 , 미산일(missile) /미싼일 ， 비스l 

(B . C.) /비씌， 산이렌 (siren) /웰이렌， 산인 (sign)/쏘인， 

속나티네(&독Sonatine)/쏘나티네 (sonatine&이) , 집산 

(GyPSY)/집싼. 

배좌(badge)/빠첼(←-) ， 챔 Uam)/짱(←-)， 켈리 Uelly) 
/젠리. 

(나) 끝소리〔終聲， 받침소리〕가 다른 예 

원어 또는 철자가 다르거나 표기법이 다른 데서 외래어 어형 중 받칭에서 차 

이 나는 예가 있다. 이들은 L'과 ‘디’， ‘L’과 ‘。’ ‘口’과 ·。’ 사이를 다음과 같이 

넘나들고 있다. 

< L - 디 >

< L - 0 > 

< 0 - L > 

36) 북: ‘피날’도 있음. 

덴푸라(&일 fν7'7 ， ζ&포tempero)/렐뿌라(←&포- ). 

리봅(ribbon)/리효(←-) ， 뾰흘(manhole)/말흘， 오랑우 

당(&말orang-utan)/오랑우담， 높크리트(concrete)/효 

크리트 

밤크스소나무(banks- )/밥크스소나무(←banksiana - ) , 

아이 젠뾰거증후군(Eisenmenger在候群)/아이 젠멜거 징후 

군(-徵候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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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이 첨가되거나 탈락된 예 

‘g’은 받침소리 ·。’으로 적기로 하였으나(‘남외’. 영어의 표기 제5항-1/‘북외 

85’ 영어2-13) , 북한 자료에서 '0'에다 .그’를 덧붙인 예가 보인다. 

그리고 ‘l’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와 ‘n’ 이외의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22 ’ 

로 적되 , 첫번째 ‘ 2'은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기로 하였으나(영어의 표기 제6항 

-2/2-14) , '앞 음절의 '2’이 탈락되는 예가 많다. 

(-, ) 음이 첨가된 예 

< 0 - 。그 > 공(gong)!표프， 옆률(Young率)/앞프률(young-) ， 옵스트롬 

(angstrom)/효프스트롬 (Angstrom) , 닮스텐(tungsten) /담 

프스텐. 

(L) 음이 탈락된 예 

< 근 2 - 2 ) 라윌랄(lilac) /라이람， 보윌란(boiler)/보와라(←-)， 불랍 

(bowling)/보렵j경기) , 올란브(olive)/오리브(←-)， 인 

렐린(&러intelligen tsia) /인테란(←-&영 ) , 프를렘타리 
아트(&독Proletariat)/프로렌타리 아트， 할렐로야(&혜 

Hallel이ah)/할레로야(halleluiah) . 

m 

이상 남북한의 외래어 표기를 표기법 관련 자료와 국어 사전 •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외래어 표기법의 체제를 볼 때 남한이 외국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의 수 

나 표기 세칙 대상 언어의 수에서 북한의 두 배 정도 되어 하나하나 대응하여 
비교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다.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면에서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기， 1음운 1기 

호로 적기. 받침으로 ‘-, L 근 o l:l 人， 。’만을 쓰기， 일부 외래어에 대해 

관용을 존중하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통적이다. 다만， 파열음 표기에 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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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기에서는 북한 표기법 몇몇 세칙에서 된소리를 쓰도록 한 데서 차이를 드 

러내게 되었다.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서 남북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ð] , [s] , 

[11.]’와 결합형인 '[Ea], mm, nn’ 등이다. 

표기 세칙과 용례 중에는 무성 파열음이 원칙과 다른 용례를 보였고， [JJ , 

[tfJ. [d:3]와 모음이 각각 결합하였을 때 발음 차이를 나타냈다. 그 밖에도 장모 

음 표기라든지 복합어 표기 방법상 차이를 보였다. 

표기법 관련 자료 외에 국어 사전과 국어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용례들도 대 

상으로 할 때 남북 간에 보이는 어형 차이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선 모음 차이는 단모음 대 단모음에서 20유형 , 단모음 대 이중 모음에서 

14유형， 이중 모음 대 단모음에서 10유형， 이중 모음 대 이중 모음에서 9유형 

으로세분되어 총 53유형이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특히 ‘ ßn ’, 내 n ’， ‘꺼 1/ 
꺼 ’, 끼 /..J-’ 등에 속하는 예가 많았다. 그 밖에도 남한의 화학 분야 일부 외래어 

들이 장음으로 처리된 것이 특기할 만하였다 37) 

자음 차이는 첫소리 〔初聲〕나 끝소리 〔終聲， 받침소리〕가 다른 것， 파열음의 처 

리가 다른 것， 음이 첨가되거나 탈락된 것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소리 

가 다른 것은 예삿소리 대 예삿소리에서 5유형， 거센소리 대 거센소리에서 1유 

형， 예삿소리 대 거센소리에서 4유형， 거센소리 대 예삿소리에서 6유형， 예삿 

소리 대 된소리에서 6유형， 거 !센소리 대 된소리에서 4유형으로 세분되어 총 26 

유형이 나타났다. 자음 중에서는 남한의 예삿소리나 거센소리에 대하여 북한에 

서 된소리 로 발음하는 예가 많음을 볼 수 있었다. 

음의 첨가나 탈락면을 보면 북한 쪽이 'LL’口口’ 동으로 'L’과 'p ’ 동을 덧 

붙인 반면， ‘22’로 적혀야 할 단어들이 앞 음절의 ‘근’을 탈락하는 예가 상당수 

있었다. 

복합어를 표기하는 데에 있어서도 남한 사전이 구성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표기하여 주는 반면， 북한 사전에서는 이어서 발음한 것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예가 있었다. 

앞으로 남북한 외래어의 표기상의 차이는 어문 규범이나 사전 • 교과서 외에 신 

문 · 잡지 • 방송 등도 아울러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언어 현장 

에서 보이는 모습이 좀더 생생하고 실제적인 자료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7) 이 장음 처리는 표준 발음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므로 재고해야 할 것이다. 



외래어 표기， 남북한이 어떻게 다른가 103 

참고 문헌 

고영근 둥(1989) , 북한의 말과 글. 을유 문화사. 

국립국어연구원 (1992) , 북한의 언어 정책， 

(1993) , 기본 외래어 조사 자료집. 

(1993) , 외래어 표기 용례집 : 동구권 지명 • 인명 

(1995) , 외래어 표기 용례집 : 북구권 지명 • 인명. 

(1995) , 한국 어문 규정집 . 

국어연구소(1986) ， 외래어 표기 용례집 : 지명 • 인명. 

___ (1988) , 외래어 표기 용례집 : 일반 용어 . 

___ (1988) ,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III ， 한자어 • 외래어 면) . 

국토 통일원(1977) , 南北韓 言語 械念의 異質化 冊究.

___ (1977) , 南北韓語의 홈聲學 및 言語學的 比較 鼎究.

金文昌(1988) , 외래어 연구( II) , 語文昭究 57, -漸開.

金敏洙(1989) , 북한의 국어 연구-漸開. 

__ (1973) , 國語 政策論， 고려 대학교 출판부 ， . 

김세중， 북한 말의 수록에 대하여 ， 새국어생활 제5권 제 1호(1995 . 봄) . 

남성우 • 정재영(1990) , 북한의 언어 생활， 한국 문화 예술 진홍원 문화 발전 

연구소. 

문교부(1948) , 들온말 적는 법. 

__ (1958) ,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 

__ (1987) , 면수자료 ill-2 외래어 표기 용례(지명 · 인명) . 

배현숙(1989) , 남·북한 외래어 표기법 비교 분석， 북한의 어학 혁명， 白衣.

성광주(1989) , 북한의 외래어 표기법， 고영근 풍. 북한의 말과 글， 을유 문화 

사. 

兪萬根(1989) , 외래어 표기의 바른 길， 한국어 연구 논문 22, KBS 한국어연 

구회. 

이은정(1996) , 남북한 어문 규범 고찰， 백산 출판사. 

전수태 · 최호철(1989) , 남북한 언어 비교， 녹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 문학 연구소(1956) ，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1985) , 외국말적기법， 과학.백과사 



104 새국어생활 제6권 제4호(’96년 겨울) 

전 출판사. 

조선어 학회 (1941) ，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조선어 학회. 

조재수(1986) ， 북한의 말과 글， 한글 학회. 


